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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관계에서 직무관련 동기의 매개효과 

I . 서 론 

조직에서 개인의 능력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 능력에 대한 높은 관심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대응과 관련되어 있다（지성호 · 강영순， 2015). 조칙행동 분야에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개념은 자기효능감， 유능성， 역 량의 개념을 ‘통해 설명 

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개인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자기효능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조직 에서 개인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술과 능력 

에 대한 인식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은 직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조직을 위한 생산적 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규 

명되고 있다（Judge et al., 2007, 오홍석 · 하정희， 2010; 김해룡 · 김청자， 

2013). 그러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과하고， 자 

기효능감 연구에서 간과되는 부분으로 과업수행과의 관계가 있다． 자기효 

능감과 과업수행 에 대한 관계는 국내 선행연구와 해외 선행연구들 간의 이 

치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 특징 이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조직을 위한 개인의 섕산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송정수 · 양필석， 2009, 김해룡 · 김정자， 2013). 또 

한 오홍석 · 하정희（201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과업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Judge et al.(2007）의 메타연 

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과업수행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의 과업수행에 대한 영향력에 대 

한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결 

과의 원인을 두 개념을 연결하는 제 3의 변수에서 찾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변수로 칙무관련 동기롤 설정하였다． 직무관련 동기는 개인의 내재 

적 동기 측면에서 개인의 자발성 이 강조되는 학습동기와 외재적 동기 측면 

에서 비자발적 반응인 회피동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Atkinson(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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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취동기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Atkinson(1964）에 따르면， 개인은 특 

정 상황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동기 또는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 

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접근의 측면에서 

학습동기， 회피의 측면에서 회피동기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 

이 과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동기유형에 의해 연갈되 

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구쳬적으로 설 

명하면，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인과관계를 재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자 

기효능감의 직무관련 동기（학습동기， 회피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과업수행에 이르는테 있어， 동기유형에 따른 차별 

적 메커니즘을 입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관계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얘 기반하고 있 

다． 그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자 

신의 유능성을 높게 인식하게 된다． 그로 인해， 과업 수행 여부에 대한 갈정， 

과업의 어려움 정도， 노력을 투입하려는 정도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 

람에 비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맥락－특수적 자기효능감의 2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지성호 · 강영순，20015). 그들에 의하면， 일반 

적 자기효능감은 원격동기（distal motives) 측면의 접근으로 개인의 자기효능 

감이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이 있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이 상황에 의해 결정 

되기 보다는 개인차이로 구분되는 특성으로 설명한다， 반면에 맥락특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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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은 근접동기（proximal motives）로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 및 과업 

의 특성으로 인해 차이가 발섕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에 의해 자기효 

능감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과업의 난이도， 성공 경험여부 등과 같은 개인의 

지각된 요인이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오긴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예서，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성공경험과 역할 

모델 등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근접동기로서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접근에 대해， Bandura & Locke(2003）는 자기효능감이 과업과 관련된 개인의 

도전적 행동에 결정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자기효능감은 원격동기로 접근하며 개인의 성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지각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 

이기 보다는 개인의 특질로서 비교적 안정적 성향임을 의미한다． 

한펀， 과업수행은 개인의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의 생산적 행동을 의 

미한다（Jex & Brit, 2008). 과업수행은 조칙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양 

산하기 위한 개인의 공헌 과정과 조직의 핵심활동을 지원 및 유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Motowidilo & Scotter, 1994). 즉， 조직을 위한 개인의 생산적 행동 

을 뜻한다． 하지만 과업수행의 측정과 관련하여 조직에 대한 개인의 공헌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Campbell(1990）은 조직의 목 

표 달성을 위한 개인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과업수행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 강영순（2011）은 이러한 Campbe끄（1990）의 주장을 뒷받침 

하며， 과업수행이 개인의 과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결과를 의미하는 걋으 

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과업수행은 개인의 직무수행에 대 

한 주관적 평가로 접근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의 생산적 행동에 대한 영향력의 연구갈과를 살펴보면， 오홍 

석 · 하정희（2010）는 자기효능감이 과업수행에 긍정적 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 

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걀과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인의 높은 치각이 

직무 수행을 위한 개인의 능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김해 

룡 · 김정자（2013）는 금융기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직에서 개인의 생산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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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송정수 · 양필석（2009）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조직의 생산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력이（있음을 추론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자기효능감과 생산적 행동의 관계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자기효능 

감과 과업수행의 관계이다． Judge et 비.(2007）은 메타연 L를 통해 자기효능감 

이 과업수행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을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관계는 유능성에 대한 지각 측먼으로 볼 때，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지각되는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 및 지나친 능력에 대한 맹목적 

믿음으로 인해 과업수행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유능성은 자신 

의 능력에 대한 동료 및 주변 사람들의 인증에 기반하는 객관적 평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주관적 평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기효능감이 

과업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에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관계를 연구한 오흥석 · 하정희（2010）의 연구에서 

는 자기효능감이 과업수행을 예측하는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해 

룡 · 김정자（2013）의 연구와 송정수 . 양필석（2009）의 연구에서처 럼， 개인의 능 

력에 대한 긍청적 인식이 조직을 위한 생산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행연구에서의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 자기효능감은 과업수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회피동기 

직무동기《job motivation）는 개인의 섕산적 행동을 이행하기 위한 심리적 상 

태를 의미한다（Campbell & Pritchard, 1976). 직무에 대한 동기는 일반적으로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로 구분되고 있다（정진철琿1주희， 2003). 내재적 직무등 

기는 생산적 행동의 원인을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 자쳬에서 찾는 것이며， 외 

-5 



6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관계에서 직무관련 동기의 매개효과 

재적 직무동기는 직무 수행의 원인을 승진 및 보상과 같은 요인을 강조한다． 

내재적 직무동기가 부여된 개인은 자발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되 

며， 외재적 직무동기가 부여된 개인은 비자발적으로 칙무와 관련된 행동에 

이르게 된다． 즉，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동기에 따라， 행동 유형에 차이가 발 

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행동의 동기 가 

운데 개인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동기로 학습동기로 접근하며， 비자발적 직무 

동기로 회피동기를 접근하고 있다． 

학습동기（motivation to learn）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행동의도를 의미한다（Robinson, 1985). 직무동기로서 학습동기의 

필요성은 조직의 환경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조직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환경 

은 고정된 실쳬이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실쳬가 되고 있 

다． 이 러한 현상 속에서 개인은 조직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향상 및 획 

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의도로 학습동기름 

고려할 수 있다（London & Mone, 199와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응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개 

인이 직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 

의 조절적 행동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현실 

과 이상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인식하는 능력과 지식 

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지각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기제가 발동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선행연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 직 

무와 관련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자기 

효능감의 Martoccbio & Judge(1997）는 자기효능감의 개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직에서 개인의 학습과 자기효능감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학습 

이 자기효능감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Gist, Stevens, & 

Bavetta(1991）는 자기효능감과 학습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자기효능감과 

학습이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종현‘강영순（2012) 

은 개인성향으로 접근한 목표지향성의 구성 개념 가운데 학습목표지향성과 

성과증명목표지향성이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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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원격동기가 학습동기를 예측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래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2. 자기효능감은 직무동기（학습동기， 회피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자기효능감은 학습동기에 정α）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피동기（motivation to avoid）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 갈과로 인해 타인으 

로부터 부청적 판단을 회피하고자 하는 개인 의도이다（Ames, 1992). 특정 상 

황에서 개인의 동기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접근동기와 행동을 회피하고자 하 

는 동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성취 동기적 관점의 접근으로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행동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갈과물로 개인은 특정 상황에 대 

한 접근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가 발생하게 된다（Atkinson, 1964). 이 가운데 접 

근적 관점은 개인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학습동기로 접근하며， 특정 상황에 대한 

회피적 접근은 회피동기로 접근하고자 한다． 회피동기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성공 및 실패 경험이 행동 동기 결정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기효능감과 회피동기의 관계를 설명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과업 

선택 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높은 믿음으로 인해 난이도 높은 과업을 선택하 

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인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긍정적 

동기가 형성된다． 따라서 개인의 직무와 콴련하여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동기 

가 발섕하기 보다는 과업과 관련한 도전적인 첩근으로 인해 회피동기가 감소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아래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2-2. 자기효능감은 회피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학습동기 및 회피동기의 매개효과 

학습동기와 회피동기는 행동의 원인에 있어 자발성을 강조하는 접근동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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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동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첩근동기의 발현과정은 개인의 조절적 

행동에 기반을 두고 현 상태와 이상적 상태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Reeve, 2005; 김해룡 · 김정자， 2014). 조직의 

외부환경 변화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에 직 먼하는 개인은 이 과정에서 현 

상태에서의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식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식하 

게 된 개인은 기존의 학습된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학습과정 

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동기가 자발적으로 발휘된다（치성호 · 강영순， 

2014). 그 결과， 직무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는 조직을 위한 

개인이 목표 달성 행동으로 나타나며， 수행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미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종 

현 · 강영순（2012）는 개인특성인 목표지향성 이 학습동기를 통해서 과업수행 

ㅇT 이루어치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개인성향인 목표지향성과 

과업수행의 관계예 있어 학습동기가 양자관계를 옌결하는 주요 변인임을 의 

미한다． 따라서 아래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3. 직무동기（학습동기， 회피동기）는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1. 학습동기는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회피동기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 적 결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판단 

을 회피하고자 하는 개인의도이다． 회피동기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추요 원인 

은 개인의 경험이다． 이에 대해， Atkinson(1964）은 회피동기가 발생하는 원인 

을 개인의 경험에서 찾고 있으며， 학습된 개인의 경험이 회피동기를 발생시 

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수행하는 직무에 대 

한 높은 확신을 가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과업을 이행하고자 하 

고 새롭고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인특성은 직무와 관련 

된 행동의 원인에 있어 수행한 직무에 대한 결과에 주목하기 보다는 자신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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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을 더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 회피동기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그 갈과， 직무에 대한 부정적 동기가 줄어들어 자신의 과업에 대 

한 수행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아래의 가설 

을 제안한다． 

가설 3-2. 희피동기는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ifi.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자기효능감의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 

향력 관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동기 인 학습동기와 회피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쳬적으로 자기효능감의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힝셕 

자기효능감의 학습동기 및 회피동기에 대한 영향력， 자기효능감과 과업수 

행의 관계에서 학습동기 및 회피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직무동기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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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자기효능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정 

도를 뜻한다． 측정도구는 Renn & Fedor(2001）의 척도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측정에 활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나는 

직무수행을 위한 능력에 자신이 있다＂ 등이다． 학습동기는 직무에 대한 섀로 

운 기술과 지식을 개선하려는 개인 의도이다． 측정문항은 Han(2003）에 의해 

개발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 

다． 문항의 예는 “업무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소모임이나 스 

터디에 참여하고자 한 적이 있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회피동기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기이다． 측정문항은 Janssen & Prins(2007）이 개발한 척도를 연구목적에 맞 

게 4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내가 잘하지 못할 것 같 

은 직무인 경우 이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등이다． 과업수행은 조직 

에 공헌하는 개인의 의도된 행동으로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차원의 생산 

적 행동이다． 측정도구는 Williams & Anderson(1991）에 의해 개발된 문항을 

활용하였으ㅁt 문항의 예는 “나는 맡은 업무를 항상 정확하고 깔끔하게 처리 

한다는 말을 듣는다＂등을 포함하여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S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3.3. 표본설게 및 조사 대상 

연구표본은 제주도 지 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기업 및 사기 업에 근무하고 있 

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21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하고 총 

20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및 칙무특성을 살펴보면， 연 

령은 30대 이하 89명（43.2%）이며， 40대 이상 117명（56.8%）로 확인되었다． 성 

별은 남성 148명（기．8%), 여서 58명（28.2%）로 확인되었다． 직무는 사무직 85 

명（4 1.3%), 영업직 34명（14.6%), 기술직 68명（33.0%), 기타 19명（9.1%）로 확인되었다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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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분석 

4.1. 측정도구 타당성 및 신뢰성 

측정에 활용된 도구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타당성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성 검증은 내적일관성을 확인하는 Cronbach' α 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은 사회과 

학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성분 분석 방법과 베리멕스 직교회 

전 방법을 적용하였다．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변수의 타당성 

초기 고유치(eigenvalue) 1 이상을 적용하였다（지성호 · 강영순， 2015). 또한 

개별 측정문항들의 타당성은 집중타당성을 평가하는 요인부하량（factor 

loadthg）과 공통성을 확인하였으며， 0.5이상과 0.4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변수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고유치는 4개의 변수가 1 이상으 

로 나타나 변수로서의 타당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1번 요인은 

과업수행으로 구분되었으며， 고유치는 &494, 분산은 34. 178로 나타났다． 모 

든 측정문항의 요인부하량의 값은 .600-. 843으로 확인되었다． 2번 요인은 학 

습동기이며 고유치는 2.639, 분산은 13.888로 확인되었다． 요인부하량의 범위 

는 .672-. 851로 나타났다． 3번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고유치 2.146, 분산 

11. 295이며， 요인부하량 값은 .765-793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4번 요인 

은 회피동기이며 고유치 上178, 분산 &198이고 요인부하량은 .733-. 850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변수들의 판별타당성과 측정문항들의 집중타당성 이 

확보되어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신뢰성 분석은 다중문항으로 구성된 변수들의 내적일콴성을 규명하는 

Cronbach's α 값을 활용하였다． 측정도구 신뢰성 기준은 조직행동 분야 연 

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인 α7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내적일관성 값은 .812-. 871로 기준인 α7을 상회하여 

내적 일관성 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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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 공통성 1 2 3 4 Cron' a 	( 

자기효능강1 .688 .260 .106 .780 -.016 

.865 
자기효능감2 .716 .293 .165 .777 -.008 

자기효능감3 .716 .349 .059 .765 -.077 

자기효능감4 .716 .217 .190 .793 .066 

학습동기1 .731 .060 .851 .054 -.015 

.847 

학습동기2 .731 .198 .813 .166 .063 

학습동기3 .602 .127 .731 .219 -.059 

학습동기4 .612 .239 .737 -.030 .107 

학습동기5 .497 .152 .672 .152 -.005 

회피동기1 .565 .005 .099 .134 .733 

.812 
회피동기2 .736 -.056 .097 .038 .850 

회피동기3 .723 .050 -.068 -.092 .841 

회피동기4 .621 .137 -.070 -.12 1 .763 

과업 수행 1 .510 .646 .156 .233 .120 

.871 

과업수행2 .504 .600 .083 .366 -.059 

과업수행3 .690 .601 .358 .444 -.063 

과업수행4 .779 .843 .129 .204 .098 

과업수행5 .600 .671 .218 .318 .030 

과업 수행 6 .719 .813 .196 .137 .018 

고유치 6.494 2.639 2.146 1.178 

분산 34.178 13.888 11.295 6.198 

누적분산 34.178 48.066 59.361 65.559 

븐 연구는 측정과정에서 정 량적 조사방법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륜 수집 

하였으며， 한 사람이 특정 시점에서 모든 문항을 동시에 측정하는 자기보고 

식（self-report) 측정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자기보고식 조사방법은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맥락효과의 가능성올 통제하는데 제한이 있으며（지성 

호 · 강영순， 2014), 그로 인해 동일방법분산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편의인 동 

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동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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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편의 가능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Hamman의 단일요인 검증을 수 

행하였다． 검중 방식은 모든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상태에서 베리멕스 직교 

회전을 실시하여 첫 번째 요인 분산을 전체 누적 분산과 비교하였다． 이 경 

우． 첫째 요인이 가지는 분산이 전체 요인이 공유하는 누적 분산에서 중복되 

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동일방법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분석결과 첫 번째 요인 분산（34. 178）을 전체누적분산（65.559）로 나타났 

으며， 첫 쩐째 요인분산의 비율이 52. 133％로 극단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연구결과의 편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4.2. 상관관계 

변수들의 관계의 정도 및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의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변수들의 평균은 2. 767-3 .790으로 확인되었으며， 

표준편차는 .596-.899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은 학습동기 및 과업수행과 

겅（+）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회피등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 

학습동기는 과업수행과 상관관계가 있으나， 회피동기와는 관계가 없었다． 회 

피동기는 모든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상관관계 

평균 SD 1 2 3 

자기효능감 3.790 .666 1 

학습동기 3.000 .899 .382*** 1 

회피동기 2.767 .820 -.009 .048 ` 

과업수행 3.531 .596 .654*** .483*** .068 

N=206, * p<.O5, ** p<.OI, *** p<.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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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검증 

가설 컴중 과정은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의 일반적 및 

직우 특성과 원인변수를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조사 대상의 일반적 및 직무 

특성은 성별， 연령， 직무를 고려하였으며， 직무는 기타를 기준으로 더미화 하 

였다． 또한 매개효과 확인과정은 사희과학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 Baron & Kenny0986）의 3단계 검증과정을 수행하였으며， 매개효과 과정에 

서 간첩효과 유의성은 Sobel Z 검중(Sobel, 1 982）올 통해 확인하였다． 

가살 1은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여부 검증이다． 검중결 

과， 자기효능감은 과업수행（S.13=.663, pc.00i)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강이 과업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올 

미친다는 오홍석．하정희（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가설 】은 지지 

되었다． 

＜표 3> 주 효과 및 학습동기의 매개효과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학습동기 과업수행 과업수행 

S」f3 t-value S.f3 t-value S. f3 t-value 

t jt 

연 령 .121 1.862 .039 .705 .003 .064 
성 별 -.160* -2.515 -.088 -1.616 -.04 1 -.781 

직무더미1 .004 .037 -.068 -.704 -.069 -.763 
직무더미2 .064 .702 -.061 -.785 -.080 -1.09 1 
직 무더 미 3 .226 1.924 -.127 -1.260 -.194* -2.029 

독립 

변수 
자기효능강 .248*** 3.606 .663*** 11.262 .590*** 10.315 

걜翠 학습동기 .296*** 5.188 

R2 .236 .440 .507 
F-value 1 0.262'솥슬 26.1 	2*** 29.143*** 

*p<.05. ** p<.OI, *** p<.0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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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는 자기효능감이 학습동기와 회피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 

증으로 ＜표 3, 4＞에 제시되었다． 검증결과， 자기효능감은 학습동기（Sβ=.248, 

PC.001）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은 

회피동기（S·13=.000, p>.OS）에 부정척인 영향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갈과는 자기효능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학습동기를 촉진하는 원인 

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효능감이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학습을 

유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직무에 

대한 회피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언되고 있다． 

따라서 가설 2-1은 채택되고 2-2는 기각되어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가설 3은 학습동기와 회피동기의 매개효과 검증이다． 매개효과 검증 과정 

은 Baron and Kenny(1986）의 3단계 검청과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검증과정은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 

의한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모 

형에서 갈과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고， 이 단계에서 독립변 

수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력 유무에 따라 매개효과 유형을 갈정한다． 이 경 

우， 독립변수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면 부분매개， 유의하지 않 

으면 완천매개로 판명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독립변수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력 이 1단계에서 독립변수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력 보다 커야 한다． 마 

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Z검증을 실시하였다（지성 

호강영순， 2015).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관계에서 학습동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자기 

효능감은 과업수행（S·J3=.663, pc.00D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자기효능 

감은 학습동기（S」J3=.248, p<.00l）에 긍정적인 영향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1·2단계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를 동시에 투 

입한 3단계에서 학습동기의 과업수행（S· 13=296, p<.00l）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고， 자기효능감도 과업수행（S·β=.590, p<.00l）에 영향력이 동시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의 과업수행에 대한 영향력이 

3단계에서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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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관계는 학습동기에 의해 부분 매개형태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Z검중은 자기효능감의 학습동기의 관 

계에서 비표준화된 회귀계수（.335）와 표준오차（.093）와 학습동기의 과업수행 

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비표준화된 회귀계수（．】96）와 표준오차（.038）를 활용 

하여 겅증하였다． 그 결과， z 통계량이 2.953(P<.00D이 유의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ㅢ은 채택되었으며， 자기효능강과 과업 

수행의 관계에서 학습동기가 양자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주 효과 및 회피동기의 매개효과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회피동기 과업수행 과업수행 

S'f3 t-value S·f3 t-value S·f3 t-value 

零犁 

연 령 -.002 -.025 .039 .705 .039 .709 
성 별 .013 .184 -.088 -1.6 16 -.089 -1.638 

직 무더 미 1 .021 .166 -.068 -.704 -.069 -.723 
직무더미2 -.037 -.352 -.06 1 -.785 -.059 -.75 1 
직우더미3 .005 .038 -.127 -1.260 -.127 -1.267 

m 
자기효능감 .000 -.003 .663*** 11.262 .663*** 11.290 

：翠 
회 피 동기 .075 1.4 12 

R2 .002 .440 .446 
F-value .083 26.112*** 22.778*** 

tp<.05! "PC.OI, $**p<.o01 

자기효능강과 과업수행의 관계에서 회피동기의 애개효과를 살펴보면， 자기 

효능감은 과업수행（S·f3=.663, p<.00I)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자기효능 

감은 회피동기（Sj3=.000, p>.05）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2단 

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회피동기를 동시에 투입한 

3단계에서 회피동기의 과업수행（S．β=.075, p>.O5）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으나， 

자기효능강은 과업수행（S．β=.663, pc.0이）에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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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관계는 회피동기는 양자 관계의 매개 

효과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해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 

채 택되 었다． 

V. 켤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에서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자 

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관계를 재입증하고， 자기효능감이 직무관련한 학습 

동기와 회피동기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효 

능감과 과업수행의 관계에서 학습동기와 회피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중하여 

양자 관계에서 제 3의 변수를 활용한 연결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갈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과업수행에 긍정걱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과업수행의 연구결과는 일 

치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높 

은 지각은 과업수행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기효능감 

이 과업수행을 위한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 

기효능감 연구에 있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의 생산적 행동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과업수행에 대한 자기효능 

감의 설명 력을 확인함으로써 직무 수행을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학습동기를 촉진하는 반면에 

회피동기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이 직무를 수 

행하는데 있어 개인이 지각하는 유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효능감이 높 

은 조직구성원일수록 직무와 관련된 긍정적 동기를 향상시키고 부정적 동 

기를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직무와 콴련된 긍정적 동기 인 학습동기는 증가시키지만， 직무에 대한 회피 

적 행동의 원인이 되는 회피동기는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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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갈과는 자기효능감의 /01l적 행동에 선행되는 긍정적 동기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어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나， 자기효능감이 부 

정적 행동의 원인이 되는 회피동기에 영향력이 없어 기존 연구 결과와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자기효능감은 원격동기와 근접동 

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근접동기로서의 접근에서 자기효능감은 특정 수행 

에 대한 효능감으로 개인의 지각 과정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에 원격동기로서의 자기효능감은 개인 성향으로 자기효능감이 직무수행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주요 개인특성이기는 하치만 직무 관련된 

특정 회피 상황에서는 개인 고유의 특성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효능 

감이 회피동기에 영향이 없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학습동기와 회피 

동기의 차별적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은 학습동기를 통해 과 

업수행에 영향을 및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피동기는 양자 관계를 연결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연구에서 학습동기는 개인성향과 과업수 

행을 연결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결과를 지 

지하고 있다（김종현 · 강영순， 2013). 그러나 회피동기는 자기효능감과 과업 

수행의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갈과는 자기효능감이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메커니즘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회피동기를 감 

소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자기효능감의 과업수행에 대한 주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을 과업수행을 샬 

명하는 영향력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전술한 시사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다． 연구의 주요 대상이 제주지역에 소 

재하고 있는 공·사기업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결과를 전반적인 한국인으 

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동일방법편의 가능성에서 자유로을 수 

없다． Hamman 단일요인 검증을 통해 사후적으로 동일방법펀의 가능성을 확 

인하고 있으나， 자료수집의 사전적 과정에서 이를 위한 보완방법이 요구된다．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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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Job-Related Motivation in Links 

between Self-Efficacy and Task Performance 

Young-Soon Kang 

<Abstract> 

This current study was aimed to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and 

task performance which did not show consistent results. In this research, the author 

aimed to test the both main effect of self-efficacy to task performance an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avoid. k addition, mediation by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avoid was tested. The data collected from 206 employees 

who work at private and state-owned compan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lf-efficac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ask performance on the contrary a 

expected, and was positively related with motivation to learn whereas no effect to 

motivation to avoid. Furthermore, motivation to learn was mediated the relations of 

self-efficacy and task performance. Such the results shows that self-efficacy is one 

of strong factor to predict task performance, and the mechanism of self-efficacy on 

task performance was valid in the positive motivational path. 

Key words: Self-Efficacy, Motivation to Learn, Motivation to Avoid, Tas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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